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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민당,日총선에젊은층일수록긍정평가

63% 결과좋아

지난8일치러진일본총선에서집권

자민당이대승을거둔가운데젊은층

일수록 이번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

평가하는것으로조사됐다.

요미우리신문은지난 9∼10일 18세

이상남녀1037명을설문한결과이번

선거결과가 좋았다는응답자가55%

를차지했으며32%는 좋지않았다고

답했다고11일보도했다.

연령대별로는30대이하(18∼39세)

에서 좋았다는응답률이63%로가장

높았고 40∼50대(58%), 60대 이상

(48%)순이었다.

성별로는 남성(61%)이 여성

(49%)보다이번선거결과를더긍정

적으로평가했다.

다카이치사나에내각을지지한다는

응답률도 67%로, 여전히높은수준에

서유지됐다.

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의석이 종전

167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든 제1야당

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

80%가 기대하지않는다는반응을보

였다. 연합뉴스

공사중인고디하우국제대교.

아마존,위성4500기추가발사승인

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가장악한위

성인터넷시장에서아마존이본격적인추

격에나설수있게됐다.

아마존은자사저궤도위성통신서비

스 레오가미국연방통신위원회(FCC)

로부터2세대위성4500기의추가발사를

승인받았다고10일(현지시간)밝혔다.

이에따라아마존레오의위성군은총

7700기로늘어나게됐다.

이번에승인받은아마존위성들은고도

400마일(약 644㎞) 상공에배치된다. 주

파수대역도늘어나며극궤도도추가돼서

비스범위도확대할수있게됐다.다만아

마존은승인조건으로엄격한시한을제시

했다고미경제방송 CNBC는전했다. 승

인된위성의절반을6년내인2032년 2월

10일까지, 나머지전량을 2035년 2월 10

일까지궤도에올려야한다. 연합뉴스

캐나다,중국에산채로먹힐것 노골적경계

캐나다카니 트럼프와통화했다.해결될것

캐나다와중국의관계개선을못마땅하

게여기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

미국과캐나다를잇는새교량의개통을

불허할수있다고위협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9일(현지시간) 본인

소유SNS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미국이

캐나다에제공한모든것을보상받고캐나

다가미국을공정과존중으로대할때까지

하반기에예정된 고디하우국제대교의

개통을허용하지않겠다고밝혔다.

고디하우국제대교는캐나다온타리오

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

잇는대교로,캐나다출신의전설적인아

이스하키선수이름을따명명됐다. 47억

달러(6조8500억원)를 들여 2018년부터

공사가진행됐으며올해하반기개통예

정이라고AFP통신은설명했다.

트럼프대통령은게시물에서이교량의

캐나다쪽과미국쪽자산모두를캐나다

가소유하고있으며다리건설에사실상

미국산자재투입이없었다면서버락오

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산을 구매하도록

하는법에서캐나다에예외를허용해줬기

때문이라고비난했다.

트럼프대통령은마크카니캐나다총리

가중국과합의를이루고싶어하지만중

국은캐나다를산채로먹어버릴것이라고

했다.중국이캐나다에서이뤄지는아이스

하키경기를모두없애버릴것이고북미아

이스하키리그(NHL) 스탠리컵도없앨것

이라는주장도했다.아이스하키종주국이

라는캐나다의자부심을공략한셈이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부터

캐나다를51번째주로미국에편입시키겠

다고 위협해왔으며 카니 총리가 지난달

중국을방문하며관계개선에나서자캐

나다와중국의무역협정이체결되면캐나

다상품에100%관세를부과하겠다고압

박했다.

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10일오전트

럼프대통령과통화한뒤 상황이잘해결

될것 이라고밝혔다.

로이터통신에따르면카니총리는이

날 캐나다 오타와 의사당에서 기자들과

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한 사실을

언급한뒤 캐나다가교량건설비용을40

억 달러(캐나다 달러) 이상 지불했다고

당연히설명했다 며 또한미미시간주와

캐나다정부가소유권을나눠가지고있

다는점도설명했다 라고말했다.

디트로이트지역재계도트럼프대통령

의개통불허위협에우려를표명했다.

디트로이트지역상공회의소는이날성

명을내고 고디하우국제대교는미시간

주및디트로이트일대에서동시대에가

장중대한영향을미칠인프라사업 이라

며 이를저지하려는어떠한시도도지역

과주,그리고국가전체에막대한결과를

초래할것 이라고우려했다. 연합뉴스

트럼프, 7조원투입미 캐나다연결다리 개통불허 위협


